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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석유화학 계좌서 비자금 포착
검찰, 의혹 차명계좌 추적 도중에 … 금호아시아나 관련 여부 수사

금호석유화학의 계좌에서 금호아시아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이 포착됐다.

서울남부지검은 금호석유화학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금호아시아나그룹

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적발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.

검찰 관계자는 “비자금 조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계열사, 협력기업 등의 계좌를 조

사하고 있다. 의심스러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고 차명계좌도 확인 중”이라고 밝혔다.

검찰은 2009년 박삼구,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기 전 금호석유화학 협력기업이 개설한 차명계좌

10여개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수상한 돈의 액수는 계좌당 5억-6억원씩 최소 6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.

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4월13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“죄지은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다. 누구인

지는 알아서 판단하라”라며 비자금 조성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관련됐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.

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“비자금 부분은 처음부터 자신있었다. 검찰에서 조사받고 온 사람들 말을 들어봐도

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. 금호석유화학을 뒤지다가 안 나오니까 수사 방향이 틀어진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“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받은 바가 전혀 없다. 처음 듣는 이야기다. 정말 검

찰 조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다.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”며 신중한 태도를

보였다.

금호그룹은 2009년 6월 박삼구·박찬구 회장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

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쪼개졌다.

형제의 난 당시 2명은 동반 퇴진했으나 박찬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, 박삼구 회장은

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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